
Ⅲ . 실버계층의 특성과 실버산업

지금까지 실버계층은 연령에 의하여 구분된 하나의 획일적인 집단으

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노인인구의 인구구성 비율이 낮고 소득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 및 금융산업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실버계층의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실버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또한 실버계층의 욕구표

출 의식이 강해지면서 실버계층은 단순하고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

양한 니드를 가진 계층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실제로 실버계층은 건강상태나 성별, 가족관계, 보유재산의 규모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상이한 수요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실버

산업에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실버계층에 대한 특성을 정확

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실버산업의 주고객인 실버계층의 규모와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버계층이 어떠한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실버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실버계층에 어떠한 특

성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변화가 실버산업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실버계층의 규모와 비중의 증가 및 실버계층

의 고유의 리스크가 실버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버계층의 특성변화가

실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실버계층의 규모 및 비중

가. 인구규모의 변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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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천 7백만명에서 2013년에 5천만명을 돌파하고, 2023년에는 5천

68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0년에 340만

명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0년에는 530만명, 2030년에는 1,160

만명, 그리고 2050년에는 1,527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노인인구가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이 연

장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9).

이와 같이, 노인인구가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의 시장규모도 향후 급격하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1> 총인구 및 65세이상 인구규모 추이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1. 11

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11
9)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의하면, 평균수명이 2000년 75.9세에서 2010

년 78.8세, 2030년 81.5세, 2050년 83.0세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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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구구성의 변화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성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노인인구

의 비중확대와 남·여 성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1) 노인인구 비중의 확대

우리나라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

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출산율의 감소10)로 유년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

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 7.2%에 달함으로써 노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증가하여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

년에는 20.0%로 증가하여 초노령사회(Sup er-Aged Society)로 진입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Ⅲ-2> 인구계층별 인구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1. 11

10)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970년에 여성 1,000명당 4.53명을 출산하였으나,
2000년에는 1.47명, 2030년에는 1.39명으로 출산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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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인구구성비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베이

비붐 세대의 노령화라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 피라미드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을 차지하는 집단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동 세대의

선두가 60대를 바라보고 있다. 인구분포에서 나타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편중현상은 세계 인구피라미드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지

며, 미국에 비해서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노인인구의 비중확대로 인하여, 201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2030년에는 10명중 2.3명이, 그리고 2050년에는 10

명중 3.7명이 실버산업의 대상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곧 실

버산업의 시장확대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림 Ⅲ-3>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구피라미드 비교(2000년)

(한국) (미국)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1. 11

2) 남·녀 성비의 변화

인구구성의 변화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남·여 성비의 변화

라 할 수 있다. 여자 100명당 남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성비는 2000년

101.4로 지금까지의 남초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101.1,

2020년에는 100.4로 점점 감소하다가, 2023년 이후에는 100 이하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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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많아지는 여초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훨씬 길기 때문이라 할 수 있

다. 실제로 2000년에 남자의 평균수명은 72.1세인데 비하여 여자는 79.5

세로 7.4세가 많으며, 2010년에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가 6.7세, 2030년에

는 6.5세, 2050년에는 6.3세가 각각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남·여 성비의 변화는, 노인인구의 비중변화 못지 않게 남·

여간의 특성차이 등으로 인하여 실버산업내의 수요변화를 유발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 실버계층의 리스크와 실버산업

개인의 성향이나 환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령이 증가하

면, 자연히 정신적·신체적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건강관련리스크가 증

가하게 되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생존기간이 예상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감소하므로 생존리스크가 증

가하게 된다. 또한, 실버계층은 퇴직으로 인하여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

문에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기에 형성한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되는데, 금리 및 부동산가격의 하락, 물가상승, 세

제변동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재무리스크가 증가하게 된

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기피도가 증가하여 보수적 자산

운용 및 보험상품을 선호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

가. 생존리스크11)

생애주기설에 따르면 개인은 생애소득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비지출

11) 생존리스크란 장수에 따른 위험을 말하며, 자신의 예상수명 및 보유자산에

비하여 노년기가 길어지는 위험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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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결정하게 된다. 소득수준이 높은 중·장년기에는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여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노년기에 대비하게 된다.

따라서, 기대소득이 필요소비지출 규모에 비하여 높은 중·장년기에 있

어서는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경제적 위험이 증가하는 반면, 소비지출

규모가 소득수준보다 커지는 노년기로 접어들게 되면 사망에 따른 경제

적 위험은 감소하는 대신에 생존에 따른 경제적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남성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훨씬 긴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

할 경우에는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됨으로써 생존

리스크가 더욱 가중된다.

20세기 동안 인류의 평균수명은 두 배 가까이 연장되어 왔는데, 우

리나라 역시 1973년에 63.1세에 지나지 않았던 평균수명이 2000년에

75.9세로 늘어남으로써 27년 동안에 무려 12.8세나 연장된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대부분의 개인들은 정태적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이 직면하게 될 위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생존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즉, 자신의 기대수명이 자신의 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지속

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노년기에 접어들어 실제수명이 자신이 기대한

예상수명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유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등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게 된다.

미국의 설문조사12) 결과에서도 자신의 기대수명을 실제 평균수명에

비하여 1.2∼2.5년 짧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평균수명 이상으로 생존하게 될 경우에는 생존리스크가 증대하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기의 저축비중이 높지 않

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위험이 더욱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2001년 가을 퇴직자 2,768명 및 근로계층 538명을 대상으로 한 LIMRA의

설문조사 결과임(LIMRA, Retirement Risks ; H ow They Are Viewed and
Manage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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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여성의 경우는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생존에 대

한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이나 예금, 보험 등과 같

은 금융상품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나. 건강리스크

의료기술의 발달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크게 감소시

키지만, 정신적·신체적 기능저하가 시작되는 노인의 경우는 사망위험

의 감소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성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지속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투약이 요구되므로 의료비용의 급증하

게 된다. 또한 물가인상에 따른 치료비와 의약품의 가격인상, 실버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신약개발, 노화방지에 대한 실버계층의 관

심증대 등은 실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표 Ⅲ-1> 연도별, 연령별 총 진료비

(단위 : 십억원, %)

연도

합 계 의 료 기 관 약 국

전연령
65세이상

전연령
65세이상

전연령
65세이상

진료비 비중 진료비 비중 진료비 비중

1991 3,201 288 9.0% 3,177 287 9.0% 24 1 5.5 %

1996 7,624 989 13.0% 7,424 976 13.1% 200 13 6.4 %

2001 17,843 3,163 17.7% 13,236 2,298 17.4 % 4,607 865 18.8 %

주 : 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
금과 환자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진료비임.

자료 : 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건강보험통계연보』(제23호)
2.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91(제14호), 1996(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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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통계를 이용하여 최근 10년간 총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1991년에 9.0%를 차

지하였던 노인진료비가 2001년에는 17.7%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국진료비의 경우는 65세 이상인 노인의 진료

비 비중이 1991년 5.5%에서 2001년 18.8%로 10년 동안에 3배 이상 증

가함으로써 증가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65세 이

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1990년 5.1%에서 2001년 7.6%로 증가한 점을 고

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증가세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13)에서도 2001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46.2%가 만

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5년의 29.9% 및 1998

년의 41.0%에 비하여 크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만성질환

자 증가 추세 역시 인구노령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성

질환에 따른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의 과다지출

이 발생하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다. 또한, 거동불능·치매·허약 등과 같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기능

저하로 인하여 간병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로 간병대상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에 간병

으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부모나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 필요성

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험개발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면, 노후생활의 가장 큰 불안요소는 의료비 등 건강관련위험이라고 응

답한 비율이 50.2%로, 소득감소 등 소득관련위험 36.4 %, 장수 등 사망

관련위험 13.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13) 2001년 11월부터 2개월간 전국 1만 2,183가구, 3만 7,769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 - 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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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노후생활 불안요소

(단위 : %)

구 분 의료비 등
건강관련위험

소득감소 등
소득관련위험

장수 등
사망관련위험 기타 및 없음

전 체 50.2 36.4 13.2 0.3

연령별

20대 48.7 38.7 12.7 0.0
30대 48.8 41.6 9.4 0.2
40대 51.6 35.2 12.9 0.3

50대이상 51.2 29.5 19.0 0.3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 3

그리고,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 조사대상자의 48.0%가 간병보

험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월

평균수입이 많을수록 간병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3> 간병보험 가입 의향

(단위 : %)

구 분 높다 낮다

전 체 48.0 52.0

연령별

20대 46.7 53.3

30대 48.8 51.2

40대 46.4 53.6

50대이상 49.5 50.5

월평균
수입별

100만원 미만 32.5 67.5

100∼149만원 42.5 57.5

150∼199만원 45.5 54.5

200∼299만원 44.7 55.3

300∼399만원 56.5 43.5

400만원 이상 62.4 37.6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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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연령이 증가하면 자연적으로 건강관련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관련위험을 노후생활의 가장 큰 불안요

소로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하여 최근 건강보험과 질병보험, 상해보험 및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 재무리스크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고금리

금융상품의 판매와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안정적 투

자수익 및 임대소득의 확보, 그리고 연금소득 및 부동산보유에 대한 저

율의 과세제도 등으로 인하여 노인들이 자산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별다

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근로소득에 비하여 금융 및 자산소득의 비

중이 높은 실버계층의 재무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 향후에는 금융관련

환경의 변화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버계층이 체감하

는 재무리스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생활 불안요소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

등 건강관련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소득감소 등

재무관련위험인 것으로 나타나 재무리스크를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후생활 불안요소에 대한 미국의 설문조사14) 결과 역시 건강

위험, 재무위험 그리고 생존위험의 순서로 나타나 국내 조사결과와 동

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버계층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관리에 대한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버계층

14) LIMRA, Retirement Risks: H ow They Are Viewed and Manage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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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유자산의 상속·증여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실버계층의 자산관리 및 상속·증여관련 컨설팅서비

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분야에의 진

출은 주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은행의 프라이빗뱅

킹(Private Banking), 보험회사의 웰스메니지먼트(Wealth Managem ent),

그리고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라. 실버계층의 자산운용특성 및 보험선호도

1) 자산운용 특성

노령화에 따른 가장 큰 특성변화는 위험기피도의 증가라 할 수 있

다. 신체적 기능저하는 위험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변화시키게 되며, 이

러한 특성변화는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Pratt (1964) 및 Arrow (1965)가 상대적 위험기피도(m easure of relative

risk aversion)의 개념을 제시한 이후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위험기피도

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

재까지 자산, 가족규모, 인종 등의 특성과 위험기피도와의 관계를 명확

하게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없다. 반면, 연령군단과 위험기피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기피도가

감소하게 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기피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15) Riley and Chow (1992), Martin H alek and Joseph G. Eisenhau s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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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미국 일시납즉시연금 가입자들의 투자성향

(단위 : %, USD 1,000)

구 분 보수적 다소보수적 다소공격적 공격적

즉시급
연금

가입자

전 체 57 33 9 1

성별
남 성 50 37 12 1

여 성 65 28 6 1

연령

55∼64세 48 37 13 1

65∼69세 50 37 12 1

70∼74세 46 42 12 0

75∼79세 67 31 2 0

80세이상 72 20 8 0

자산

$25미만 79 14 5 2

$25∼$49 71 23 6 0

$50∼$99 64 31 5 0

$100∼$199 56 33 9 2

$200∼$499 49 38 13 0

$500이상 27 56 17 0

미국 65세이상 일반인 50 28 20 2

주 : 미국 LIMRA의 설문조사(1977년)에 협조한 8개 연금기관의 일시납즉시
연금 가입자 8,712명 중에서 선정된 3,022명 중 유효한 자료를 회신한
85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 1. LIMRA, Immediate Annuity Buyer Stu dy, 2000
2.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ance, Monitoring Attitu des of the

Public, 1998

미국의 일시납즉시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LIMRA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연령증가에 따른 자산운용상의 특성변화를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 실버계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55∼64세 연령층의 경우는

자신의 자산운용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8%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적 자산운용성향이 증가하여,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72%가 자신의 자산운용성향이 보수적이라 응답하

고 있다. 반면 자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을 보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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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답하는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자산운용시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비중이 91.9%로

20대의 78.7%에 비하여 13.2%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월평

균 소득별 자산운용 성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5> 연령 및 소득별 자산운용 성향

(단위 : %)

구 분 안전성 우선 수익성 우선

전 체 88.1 11.9

연령별

20 대 78.7 21.3

30 대 88.2 11.8

40 대 88.8 11.2

50대 이상 91.9 8.1

월평균
소 득

100만원 미만 87.5 12.5

100∼149만원 87.5 12.5

150∼199만원 87.7 12.3

200∼299만원 87.6 12.4

300∼399만원 89.9 10.1

400만원 이상 88.2 11.8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 3

2) 실버계층의 보험선호도

위험기피도 증대로 인한 보수적 자산운용성향은 금융상품 선호도에

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가장 위험기피적 금융상품인 보

험상품에 대한 선호가 증대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저축수단으

37



38

로서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하락하는 반면에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선호

도는 증가하거나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버계층의

경우는 길지 않은 여명으로 인하여 위험자산에의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조사결과는 직관

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운용특성과 보험선호도에 대한 미국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요

약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자산이 적을수록 자산운용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해지고, 이는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도 증대로 이어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금융상품 선호도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는 미국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보험상품

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6> 연령별 저축수단 선호도 (미국)

(단위 : %)

저축수단 55∼64세 65∼74세 74세이상

주식 25.0% 21.0% 18.0%

뮤추얼펀드 15.2% 18.0% 15.1%

채권 18.1% 16.1% 12.0%

생명보험 35.8% 39.1% 32.6%

자료 : U.S Censu s Bureau, 2001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보험개발원의 노후대비 저축상품 선호도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지는 반면 은행상품

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여 50대 이상의 47.1%가 노후대비 저축수단으

로 은행상품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후대비 저축수단으로

서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20대의 경우 48.9%로 동 연령층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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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선호도 36.8%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황이 역전되어 50대 이상의 경우는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36.4 %로 은행상품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별 금융상품 선호도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주

식 및 부동산 등 가치의 변동폭이 큰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경

향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은행상품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득수준

이 높을수록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아지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7> 노후대비 저축상품 선호도

(단위 : %)

구 분 은행
예금·연금

보험회사
연금·보험 주식 등 부동산

전 체 43.1 40.7 2.5 13.7

연령별

20대 36.8 48.9 4.4 9.9

30대 44.7 39.0 2.1 14.2

40대 40.5 42.9 2.8 13.8

50대 이상 47.1 36.4 1.5 15.0

가 구
소득별

200만원 미만 45.2 40.3 1.7 12.8

200∼299만원 44.4 39.1 2.5 14.0

300∼399만원 40.3 43.5 3.0 13.3

400만원 이상 35.1 43.5 4.2 17.3

주 :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한 것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 3

이와 같이 노후대비 저축상품 선호도에 대한 국내 설문조사 결과가

미국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저축수단으로서 보험상품 선호도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은, 인종적 차이

라기보다는 사회·환경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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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노령층의 경우 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일부 보험회사들이 퇴출 됨에 따라 보험회사

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현

상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상대적으

로 크게 인식됨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실버계층의

경우는 과거 보험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마

케팅 부족 역시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표 Ⅲ-8> 금융기관별 상품다양성 및 안전성

(단위 : %)

구 분 은행 생명보험회사 기 타

상품의
다양성

전 체 55.4 33.2 11.4

연령별

20대 47.3 40.7 12.0

30대 51.7 35.0 13.3

40대 57.0 31.2 11.8

50대 이상 62.7 29.2 8.1

안전성

전 체 63.8 12.8 23.4

연령별

20대 63.3 12.0 24.7

30대 66.3 11.6 22.1

40대 60.2 14.9 24.9

50대 이상 64.7 12.2 23.1

주 : 기타는 손보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 3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상품의 다양성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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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대 이상

계층의 경우 29.2%만이 생명보험회사의 상품이 다양하다고 평가하여

은행상품이 다양하다고 평가한 응답자(62.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전성의 경우 은행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어

보험회사가 안정적인 금융기관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 상황하에서는 실버계층의 인구비중 증대가

보험상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

며, 보험회사가 실버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 실버계층의 특성변화와 실버산업

일반적으로 실버산업을 생각할 때 건강이나 장수, 안락한 휴식처의

제공 등을 연상하게 된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실버세대들은 정신적·신

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지 않아 이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 및 사회적 관심 역시 크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의 실버계층은 인구비중 및 특성에서 이전 실버세대와

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실버계층은 이제 더 이상 소수의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향후 50여년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연령군단으로서, 소

비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의 변화를 통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명확히 관

찰할 수 있다. 실버산업의 주 소비계층인 실버계층과 예비실버계층을

합한 5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0년에는 전체인구의 20.8%가 될 것

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39.0%, 2050년에는 48.3%로 증가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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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가장 규모가 큰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풍부한 소비수요를 가진 동 세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Ⅲ-4> 연도별 인구피라미드의 비교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1. 11

<표 Ⅲ-9> 연령 그룹별 인구증가율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2000 2010 2020 2030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인구 증가율

∼19 15,416 -1.2% 13,754 -1.1% 12,007 -1.3% 9,753 -2.1% 8,537 -1.3 %

20∼34 12,804 2.8% 12,455 -0.3 % 10,699 -1.5% 9,636 -1.0% 8,326 -1.5 %

35∼49 7,687 2.1% 11,215 3.8 % 12,667 1.2% 11,776 -0.7% 10,130 -1.5 %

50∼64 4,768 3.8% 6,189 2.6% 8,919 3.7% 11,817 2.9 % 11,700 -0.1%

65∼79 1,893 4.0% 2,912 4.4 % 4,345 4.1% 5,863 3.0% 9,033 4.4 %

80∼ 302 5.4 % 483 4.8 % 957 7.1% 1,805 6.5 % 2,571 3.6%

주 :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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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버산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를 대비하여야 한다. 베이

비붐 세대의 출현은 처음부터 사회·경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

다. 동 세대의 성장과 함께 영화산업, 자동차, 주택사업 등 베이비붐 세

대를 시장으로 하는 산업들이 차례로 번성하여 왔다. 이제 소비패턴을

주도하여온 동 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통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향후의 실버계층은 과거의 실버계층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실버계층은 지금까지의 실

버세대 중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부유하며, 개성이 강한 세대이다.

그들은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제도의 정비에 따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으며, 또한 근로기에 노후를 준비하여 온 세대이다. 향후 실버계층은

근검과 절약이 몸에 밴 현재의 실버계층과는 달리 청·장년 시절부터

본격적인 대중 소비시대를 이끌어온 세대로서 지출성향이 높은 세대이

기도 하다.

이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성향 인구통계적 특성과 맞물려 향후

산업지도는 완전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버산업은 베이붐

세대의 노령화뿐만 아니라 특성변화를 관찰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

하여야 할 것이다.

가. 경제력 증대

현재의 실버계층은 부모세대의 부양과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하여 자

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계층으로, 이들은

소득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표 Ⅲ-10>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청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

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 65세 이상인 1인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

은 514만원으로, 전연령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세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비지출 금액은 445만원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지출 중 식료품, 주거광열비 및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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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연령 평균에 비하여 16.4% 포인트 높은 63.2%

로 필수지출이 소비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단독가구에서

식료품 등을 제외한 소비지출 비중은 36.8%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17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하겠다.

<표 Ⅲ-10> 1인 가구의 연간소득 및 소비지출 비중

(단위 : 만원, %)

항 목 전연령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이상

연간소득 1,205 1,409 1,552 1,349 1,124 591 514

소비지출금액 798 1,052 972 889 779 483 445

항목별 비중

식료품 24.5% 20.8% 24.1% 24.5% 25.7% 30.3% 30.5%

주거광열 17.3% 14.6% 16.9% 19.4 % 18.0% 20.3% 20.6%

가구집기 등 4.9% 5.8% 4.6% 5.3% 5.6% 3.3% 3.5%

피복, 신발 6.4 % 7.9% 6.3% 6.3% 5.5% 4.4 % 4.1%

보건의료 5.0% 1.7% 2.5% 5.7% 8.0% 11.2% 12.0%

교육 4.2% 11.2% 1.4 % 0.6% 0.2% 0.1% 0.1%

교양오락 5.2% 6.9% 6.7% 4.7% 3.0% 2.3% 2.2%

교통, 통신 17.0% 19.3% 20.5% 17.3% 14.9% 10.2% 10.1%

기타소비지출 15.5% 11.9% 16.9% 16.0% 19.0% 17.9% 16.8%

주 : 1. 1인 가구(3,615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2. 상기 비중은 가계지출 중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비지출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제2권 1인 가구편), 2002.8

하지만 향후 실버계층은 전국민연금제도의 수혜 대상임과 동시에 개

인연금 등을 이용하여 노후를 미리 준비하여 온 세대들이다. <표 Ⅲ

-11>의 국민연금을 통한 연금급여 수급자 수(일시금 급여수급자 제외)

는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 추세는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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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연도별 국민연금급여 수급자 수

(단위 : 명)

구 분 2000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11월

특례노령 440,387 547,980 647,130

조기노령 34,138 40,991 47,744

장애 및 유족 131,971 162,407 189,166

합 계 606,496 751,378 884,040

주 : 일시금급여 수급자 제외
자료 : www .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초기 실버계층의 높은 사회참여 의식 및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실버

계층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실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면,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정점으

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65세

이상 실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평균에 비하여 빠른 회복세를

보여 이미 외환위기 직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초과하고 있다.

<표 Ⅲ-12>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구 분 1990 1995 1997 2000 2002

전 체 60.0 61.9 62.2 60.7 61.3

60∼64세 53.8 58.3 58.9 54.0 55.8

65세이상 26.1 28.5 30.2 29.2 30.4

자료 : www .nso.go.kr/ (통계청)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노령자 가계의 소득은 지속적인 증

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표 Ⅲ-13>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주연령별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55세 이상 가구주 가계의 월평균소득은 1975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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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천원에서 2002년 270만원으로 증가하여 전연령에 대한 소득증가율

과 유사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13> 연도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1975 1985 1995 2000 2002 증가율

전 연 령 66 424 1,911 2,387 2,792 14.9 %

55세이상 57 485 2,088 2,267 2,700 5.3 %

주 : 증가율은 1975년∼2002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www .nso.go.kr/ (통계청)

이외에도 향후의 실버계층은 저축성향이 강했던 부모세대로부터의

유산과 호황을 누렸던 1990년대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산을 축적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실버계층의 인구비중 및 경제력 증대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재 수요

행태가 노령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노령층이 소비의 중심세력으로 등장

하는 등 실버산업의 시장규모가 급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

히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진전속도 만큼이나 실버산업

은 전망이 밝다고 하겠다.

선진국의 실버산업이 대체로 소득 1만불시대에 태동하기 시작하여

10년 정도 경과 후 본격적인 성장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도 지금이 실버산업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산

업의 경우 경제력 있는 노령층의 증가에 따라 본인 자신을 위한 자산운

용 및 세대간 부의 이전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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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형태 및 의식구조의 변화

1) 생활형태의 변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부부가구 및 1인가구의 증가, 초혼연령의

변화 및 노령층의 재혼률 증가 등과 같은 생활형태 및 의식구조의 변화

역시 실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구성비를 보면 2세대 가구가 가장 주된 유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세대 이상 가구는 감소하고 1세대 가구 및 1인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세대 가구의 비중은

1985년 9.6%에서 2000년 14.2%로, 그리고 1인 가구의 비중은 1985년

6.9%에서 2000년 15.5%로, 15년 동안에 각각 4.6% 포인트, 8.6% 포인트

라는 큰 폭의 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서유럽 및 일본16) 등 선진

국의 1인 가구 비중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Ⅲ-14> 부부가구 및 1인가구 수 추계

(단위 : 천가구, %)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부부
가구

전연령 1,802 2,185 2,597 2,987 3,429

65세
이상

가구수 586 805 1,019 1,222 1,477

비 중 32.5 % 36.8 % 39.2% 40.9 % 43.1%

1인
가구

전연령 2,270 2,677 3,109 3,493 3,897

65세
이상

가구수 554 787 1,045 1,288 1,579

비 중 24.4 % 29.4 % 33.6% 36.9 % 40.5 %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0-2020)』, 2002. 7

16) 호주(2001년, 23%), 독일(2000년, 36%), 미국(2000년, 26%), 일본(2000년
28%)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0-2020), 2007. 7

47



48

부부가구 및 1인가구의 증가추세는 노인부부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

가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2000년 1인 가구의 주된 연령

층은 20대(14.3%)로 나타나고 있지만, 2010년에 이르면 인구노령화로 인

해 1인가구의 주된 연령층이 70대(18.9%)가 되고 2020년에는 1인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의 구성비가 40.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15>에서와 같이 노후에 자녀와의 동거의향을 묻는 설문조

사17)에서도 조사대상자의 74.9%가 은퇴 후 자식들과 함께 살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

록 이러한 경향이 높아지므로, 향후에도 노인부부가구 및 노인 1인 가

구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엿볼 수 있다.

<표 Ⅲ-15> 노후 자녀와 동거 의향

(단위 : 건, %)

구 분 사례수 함께 살고싶다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전 체 1,035 25.1 74.9

성별
남 자 510 30.3 69.7

여 자 525 20.1 79.9

가구
소득별

199만원 이하 380 29.7 70.3

200∼399만원 426 25.5 74.5

400만원 이상 214 17.4 82.6

모름/ 무응답 15 10.7 89.3

자료 : 설문조사 결과(유효표본 1,035), 조선일보, 2002. 12. 8

가구는 혈연관계만을 포함하는 가족의 개념과 달리, 취사나 취침 등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소비의 기본단

17) 2002년 12월 조선일보사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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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된다. 따라서 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노

령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주택, 주거용품 등 내구 소비재 산업의 경우 실버계층이 목표시장

으로 부각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는 가족의 장기

요양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며 간병서비스에 대한 외부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특히,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일상생활 및 가정관리활동을

도와주는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건강유지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가정간호서비스, 건강상태를 24시간 관찰하는 감시서비스, 그리고

교통편의제공서비스 등과 같은 실버산업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게 될 것

으로 전망할 수 있다.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금융산업 역시 주 대상고객의 변화를 경험

하게 될 것이다.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예금 등

의 자산을 실버계층 스스로가 관리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실버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및 컨설팅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

지게 될 것이다.

2) 의식구조의 변화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및 노령층의 재혼율 역시 실버산업 및 실버금

융상품의 수요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연령

은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1990년

27.8세에서 2001년 29.6세로 1.8년, 그리고 여자의 경우 동 기간 동안

24.8세에서 26.8세로 2년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자연히 출산연령 역시 늦어지게 되고, 그 결과 60대의

실버계층이 되어서도 자녀 및 배우자부양을 위하여 중·장년기와 같은

경제활동을 지속하여야 한다는 압박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실버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또한 사망보험 등에 대한 수요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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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키게 된다.

현재 노년층에 의한 사망보험 수요는 부유층의 경우는 상속세 납부

를 위한 유동성 확보와 같은 재무설계의 일부분으로써, 그리고 저소득

층의 경우는 장례비용 등 사후비용 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지만, 초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사후 가족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

망보험 수요가 노령층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16> 평균 초혼연령 추이

(단위 : 세)

연 도 1990년 1992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1년

남자 27.8 28.1 28.3 28.4 28.9 29.3 29.6

여자 24.8 25.0 25.2 25.5 26.1 26.5 26.8

자료 : www .nso.go.kr/ (통계청)

개방화가 시작된 이후 이혼 및 재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최근 들어 의식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과 노령층의 재혼율 증가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이후 연평균 재혼건수 증가율은 전연

령 기준 남·여 각각 3.2% 및 5.8%로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재혼

건수에서도 1990년 여성의 재혼건수는 남성의 84.4 %에 불과한 수준이

었으나 1995년 이미 남성의 재혼건수를 초과하였으며, 2001년에는 남성

에 비하여 여성의 재혼건수가 11.9%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의 재혼율은 더욱 높은 증가세를 보여 최근 10년간 60세 이상

인구의 재혼율은 남·여 각각 4.4% 및 7.3%의 연평균증가율을 보여, 전

연령의 재혼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의 재혼율 증가에 따라

평균 재혼연령 역시 최근 10년 동안 남·여 각각 3.2세 및 3.6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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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7> 연도별 재혼 건수 및 평균 재혼 연령

(단위 : 건, 세, %)

연 도

재혼건수
평균 재혼연령

전연령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1990 33,348 28,153 1,466 297 38.9 34.0

1995 39,838 39,843 1,958 472 40.4 35.0

2000 43,617 48,324 2,239 663 42.1 37.5

2001 46,943 52,543 2,343 643 42.1 37.6

증가율 3.2 % 5.8 % 4.4 % 7.3 % 0.7% 0.9 %

주 : 증가율은 1990∼2001의 평균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2001년 인구동태 통계연보』

노령층의 재혼률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의 경우 정신적, 신체적 장애

발생시 배우자로부터 비공식적인 간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로 인해 생존리스크가 감

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령층의 재혼율 증가는 간병서비스

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반면, 노인가구 비

중을 증가시켜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내구재는 물론, 주거

및 금융상품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등 실버산업 내의 수요변화를 유발하

게 될 것이다.

다. 교육수준의 향상

향후의 실버계층은 과거 어느 때 보다 교육수준이 높다. 통계청 조

사에 따르면, 2000년 현재 70세 이상 노인인구 중 고등학교 이상의 교

육을 받은 인구는 8.9%에 불과한 반면, 실버계층으로 진입하고 있는 6

0∼64세 계층의 경우 23.7%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나 실버계층의 평균학력이 급격히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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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연령별 학력수준 (2000년)

자료 : www .nso.go.kr/ (통계청)

교육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은 전문지식을 확보한 인구비중이 높아진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경제력 증대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자산운용측면에서도 복잡한 금융상품

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므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이전 세대에

비하여 높으며 또한 합리적인 기대를 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실제

로 초기 실버계층의 상당수는 이미 뮤추얼펀드 등의 투자금융상품을 이

용한 경험이 있는 등 금융상품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

을 갖춘 계층이다.

교육수준의 향상은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이나 간병보험 등과 같이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가입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필요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학력수준과 간병보험 가입의

향에 대한 교차분석(cross-tabu lation an alysis)을 실시한 결과 중졸이하

응답자의 경우는 42.55%만이 향후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는 54.64 %가 간병보험 가입

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하여 12%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

다. 실제로 χ 2검정(Chi-squ are test) 결과, p -값이 0.0214로 학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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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가입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18> 교육수준과 간병보험 가입의향 교차분석 결과

(단위 : 건, %)

구 분
간병보험 가입의향

계
낮음 높음

중졸 이하

빈 도 81 60 141

백분율 6.76 5.01 11.77

행 백분율 57.45 42.55 --

고졸

빈 도 404 351 755

백분율 33.72 29.3 63.02

행 백분율 53.51 46.49 -

대졸
(대학생)

이상

빈 도 137 165 302

백분율 11.44 13.77 25.21

행 백분율 45.36 54.64 -

계
622 576 1,198

51.92 48.08 100.00

주 : 1. x 2
2 = 7.6893 (P-value 0.0214), N=1,198

2. 간병보험 가입의향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다 및 높다 는 높음으로,
매우 낮다 및 낮다 는 낮음으로 처리하였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 3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할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실버계층은 모집인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모집인과의 관계가

보험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

버계층 역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융상품을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

득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한 계층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크

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완전히 실버세대로 이행

되기 전까지 리치마켓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상 실버계층의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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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정부는 최근 공적 간병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으

며,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노령층에 대한 공적부조의 확대는 개인의 공적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민영실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처럼 공적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실버계층의 신뢰도 변화는 향후 민영

실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버산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에 있어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개인의 신뢰도 변화 역

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적 노인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의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의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16.3%로 낮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여성과 고소득층에서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을 부정적으로 생각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Ⅲ-19> 노인복지 정책의 혜택 평가
(단위 :%)

구 분 많이 혜택을
입고 있음

약간 혜택을
입고 있음

별로 혜택을
입지 못함

전혀 혜택을
입지 못함

모름/
무응답

전 체 1.9 14.4 58.1 15.1 10.5

성별
남 자 1.0 17.7 56.9 16.0 8.4
여 자 2.9 11.2 59.4 14.2 12.4

가
구
소
득
별

199만원이하 4.0 14.9 50.6 16.6 13.9

200-399만원 1.1 14.7 64.3 11.5 8.4

400만원이상 0.0 13.5 57.7 19.7 9.1

모름/ 무응답 0.0 6.3 82.5 11.3 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유효표본 1,035), 조선일보, 200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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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

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보험개발원 설문조사 결과, <표 Ⅲ-20>과 같이

공적연금제도에 대하여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비율은 40.1%로, 개인연금

등에 대한 불만족 비율 9.5%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30∼40대 근로계층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만

족자들은 연금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표 Ⅲ-20> 공적 및 개인연금 등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 분 불만족 보통 만 족

공적연금

전 체 40.1 40.2 19.7

연령별

20 대 31.6 43.6 24.8

30 대 44.0 41.6 14.4

40 대 43.4 37.3 19.3

50대이상 34.6 40.3 25.1

개인연금
·저축
·신탁

전 체 9.5 56.9 33.6

연령별

20 대 7.5 55.0 37.5

30 대 12.0 54.0 34.0

40 대 10.1 58.7 31.2

50대이상 4.8 60.2 34.9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2003. 3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98년에 국민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5년마

다 연금재정을 재계산한 후, 연금보험 요율과 연금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결국 국민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도 연금지급시기를 65세에

서 67세로 늦추었으며, 영국 역시 기초연금 액수를 감액하는 등의 조정

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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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보험과 공적건강보험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또한

향후에 공적간병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사회보장제

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공

적간병보험은 도입 초기에는 저소득층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리치마켓이라 할 수 있는 민영간병보험의 수요에 미치는 영

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 기타

실버계층의 인구비중 확대와 경제력 증대를 고려하면 실버산업은 21

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성장산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노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실버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실버산업에 진출하고자 하

는 민간기업은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부모부양 의식이 매우 강한 사회

이다. 외부의 시설을 이용하여 노인들의 장기요양문제를 해결하는 비중

이 우리나라는 0.3%로 미국의 20% 및 일본의 4%에 비해서도 아주 낮

게 나타나고 있다. 외부시설을 이용한 장기요양의 비중이 낮은 이유로

는 불충분한 요양시설의 영향도 있겠으나, 동양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노부모를 장기요양시설에 맡기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지배

적인데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핵가족화의 진행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사회적인 의

식변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사회의식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시설간병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등과 같

은 재가간병서비스(H om e Care Service)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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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간병시설, 실버타운 등 주거 및 시설간병서비스 등의 산

업이 성장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은 인구통계적 특징에서도 뒷받

침 될 수 있다. 현재의 실버계층은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세대로서 과거

및 향후 실버계층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수의 자녀를 갖고 있

다. 자녀수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을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는 시설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버계층의 사고방식 역시 아직까지 시설서비스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현재의 실버계층은 전통적 가족관의 영향으로 노후에 자녀와 함

께 살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으며, 노인의 최종목적지가 실버타운이라

는 생각이 지배적인 서구와는 달리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다.

조선일보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

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중이 74.9%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 대부분인 91.6%가 혼자 또는 배우자와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

으며, 유로양로원이나 실버타운에서 살겠다고 응답한 비중은 5.8%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노후 희망 동거자/거주처

(단위 : %)

구 분 혼자 또는
부부가 집에서

유료
양로원

실버
타운 친구들 모름/

무응답
전 체 91.6 5.2 0.6 0.4 2.2

성별
남 자 93.9 2.3 0.8 0.4 2.6
여 자 89.6 7.6 0.4 0.4 1.9

가 구
소득별

199만원 이하 93.1 2.0 0.9 0.5 3.5
200∼399만원 91.8 6.8 0.0 0.3 1.2
400만원 이상 89.6 6.4 1.4 0.5 2.1
모름/ 무응답 85.1 14.9 0.0 0.0 0.0

주 :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의 노후 희망 동거자/ 거주처
자료 : 설문조사 결과(유효표본 775), 조선일보, 20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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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령층의 장애발생율 감소, 물질

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심리적 변화 등과 같은 실버산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한 후 실버산업의 진출

여부 및 진출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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